
세계의 섬유 무역 구조 변화와 자유 무역 협정  

2006년 10월 17일 제20년차(年次) 한일섬유산업연맹합동회의(韓日纖維産業

聯盟合同會議)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본 측의 일본섬유수출기구(機構) 

대표가 ‘세계의 섬유 무역 구조 변화에서 대응과 섬유 FTA(Free Trade 

Agreement ; 自由貿易協定)의 전개책(展開策)’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는데, 

우리 섬유 산업의 진로에 참고가 될 듯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MFA◎ 에서 ATC로 바뀌어 

먼저 ‘세계 섬유 무역의 구조 변화에의 대응(對應)’과 ‘섬유 FTA의 전개책’

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세계 섬유 무역의 구조 변화에의 대응에서는 포스트 ATC(post 新纖維協定)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ATC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포스

트 ATC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 5개의 포인트로 나누어 고찰해 보겠다. 

제1포인트는 MFA(Multinational Fiber Agreement ; 多國間纖維協

定)/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

定) 체제(體制)로부터 ATC/WTO(世界貿易機構) 체제로 넘어가는 변화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는 데 따라 MFA/GATT가 ATC/WTO에 

통합(統合)되었다. 

이러한 구조 변화의 골자(骨子)는 각국의 1990년의 섬유 수입량을 100으로 

하여 ATC는 3단계로 나누어 10년 동안에 쿼터(quota)에 의한 규제 수량을 완

전히 없앤, 완전한 자유 무역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쿼터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1단계는 1995년까지 규제 수량의 

16%를 자유화하고, 1998년까지는 17%를 자유화하고, 제2단계에서는 2002년까

지 18%가 자유화된다. 제3단계에서는 2005년까지 완전히 쿼터프리(quota-free)

가 되었다. 

이러한 스케줄(schedule)이 결정된 후부터, 제2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쿼터는 

무역 확대의 장벽이 되어, 늘어나야 할 섬유 산업의 싹을 잘라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며, 한시라도 빨리 쿼터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

이었다. 섬유 수출국으로 구성된 국제 기관 ITCB에서의 논의도, 쿼터 철폐가 

스케줄에 따라 실시되도록 엄격히 감시하여, 한시도 빨리 쿼터가 없는 시대

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어, 각국의 관세

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1년말에는 중국의 WTO 가맹이 이루어져, 중국의 

세계 무역에서의 존재감(存在感)이 커지는 데 따라, 자기 나라의 경제 발전을 

섬유 수출에 크게 의존(依存)하는 발전도상에 있는 섬유 수출국으로부터 여

러 근심이 나타나게 되었다. 

근심의 내용은  ① 중국의 수출품은 자기 나라의 국내외 시장을 침식(侵蝕)

하고 있다  ②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창출(創出)할 기회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다 

 ③ 쿼터가 있어도 높은 신장률(伸張率)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쿼터가 철폐되

면 어떻게 될지 염려 된다  ④ 이들 발전 도상의 섬유 수출국은 경제 발전의 

기회마저도 손상될 염려가 있다  ⑤ 이대로 쿼터를 철폐하면 우리들의 사활

(死活)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리고 이들 의견을 정리하

여 망라한 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 이스탄불 선언(Istanbul 宣言)이다. 

 



 “◎ 쿼터는 권리”라는 시대로 

2004년 3월, 이스탄불 선언에 미국과 터키의 섬유 단체가 서명한 뒤, 최종

적으로 50여 나라의 130여 단체가 이런 취지에 찬동하고서 서명하였다. 그 

골자는  ① 쿼터의 즉시 철폐에는 반대한다  W② TO에 대하여, 현행 쿼터 규

제를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와 중국의 WTO 가맹이라

는 1995년에 ATC를 시작할 때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역 환경이 생

겨났으며, 이대로는 중국이 시장을 독점할 염려가 있으며, 중국의 저가격(低

價格) 공세에 대한 염려, 자유화의 은혜를 몇몇 큰 나라가 독점할 것이 아니

라, 모든 가맹국이 공유(共有)하여야 한다는 것이 거론되었다. 그 바닥에 깔

려 있는 사상은 쿼터는 권리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하기는 현재 상당히 사정이 달라져 있는데, 적어도 그 당시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각국 정부나 WTO에 받아

들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쿼터 철폐는 스케줄대로 추진되었다. 

얼마 안 있어 셋째 포인트인 “세이프 가드(safe guard)가 발동(發動)되었다. 

2006년에 일단 쿼터 프리 시대가 개시되는데, 역시 여러 수출국들은 어떤 방

식으로든 규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고, 서둘러 수출이 몰려들었

고, 특히 중국에서 구미로의 수출이 급증하여 중국이 WTO에 가맹할 때 미

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섬유 세이프 가드가 발동되어 여러 곡절을 겪어 

미국과 중국, 유럽 연합(EU)과 중국이 각각 각서(覺書)를 교환하여 새로운 쿼

터로 섬유 무역이 시작되었다. 

각서 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수량 관리 품목(數

量管理品目)이 21개 품목, 소위 민감(敏感) 상품(sensitive items)은 모두 포함되



어 있다. 이들 21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2005년 1~8월을 보면 대미 수출액

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약 60%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바꿔 말하

면 자유 품목이 되겠다. 유럽과 중국은 11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다만 미

국과 중국, 유럽과 중국의 품목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규제 기한은 미국과 

중국은 2008년말까지이고, 유럽과 중국은 2007년말까지이다. 

이런 수량의 규제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된 신

장률이다. 기준 년도인 2005년에 대하여 2006년도는 8~10%, 2007년도는 13%, 

2008년도는 17%라는 높은 신장률로 되어 있다. 이는 기준 년도를 100으로 

하면 각기 110, 124, 145로 되어 3년에 약 50%나 늘릴 수 있는 큰 신장이 된

다. 

넷째 포인트인 자주(自主) 규제 후의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나 유럽에 대한 

수출을 살펴본다.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6월의 수출 실적에서도 섬

유 수출 합계는 6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 쿼터 지역, 미국, EU로

의 수출은 각기 1% 줄고 9% 증가라는 타당한 증가이나, 비쿼터 지역으로의 

수출은 격증(激增)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을 다양화하는 노력의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중국 정부는 우회(迂回) 수출에 대하여 각종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또한 미국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북미(北美)자유무역협정 

가맹국, 중미 카리브해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미래에의 전망 - 일본은 포스트 ATC의 모델 케이스 

다섯째 포인트인 포스트(post) ATC 시대가 닥쳐오면 어떤 시대가 될 것인

가? 그것은 일본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model case)가 될 것이다. 



포스트 ATC(新纖維協定) 시대가 다가오면 섬유 무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WTO가 정한 세이프 가드는  ① 섬유 세이프 가드  ②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 가드  ③ 일반 세이프 가드의 3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①

은 이미 발동되고 있고 ③은 앞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현행 세이프 가드가 2008년으로 끝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 가드이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맹할 때 WTO가 

새로 만든 것으로  ① 중국으로부터의 수출품만을 대상으로 수입 제한이 가

능하다  ②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이 급락(急落)하거나 국내 산

업이 손해 보는 등이 조건이 될 수 있다  WTO ③ 가맹 후 12년간의 경과 조

치가 가능하다로 되어 있다. 즉 12년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또한 이 ‘대중 특별 세이프 가드’ 이외로는, 반덤핑(anti-dumping) 조치의 발

동 조건이 쉽게 되어 있어, 중국 감시 기구의 설치 등도 규정되어 있다. 

이상을 베이스로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은  2008① 년말까지는 현행 섬유 세

이프 가드 하에서의 미국ㆍEU로의 수출 규제  12② 년까지는 중국에 대한 특

별 세이프 가드로 옮긴다  13③ 년 이상 되면 전혀 쿼터 프리 시대가 된다(또

는 무언가 새로운 쿼터의 창설)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2009년이 지나면 쿼터 

프리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 배경에는  ① 중국도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 투자ㆍ수출 주도(主導)에서 

내수(內需) 주도 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베이징(北京) 올림

픽, 2010년에는 상하이만국 박람회(上海萬國博覽會) 등으로 이러한 동향에 박

차를 가할 것이다  ② 강해지는 인민 위안(人民元), 낮아지고 있는 증치세(增

値稅) 환부율(還付率 ; 현재는 방직품 11%, 衣料品은 13%), 고도화하는 중국 

소비 시장 등도 섬유 기업의 수출을 내수로 돌리도록 촉진한다  ③ 그러기 



위하여 수출도 양(量)에서 질(質)로 바뀌어 간다  ④ 미국으로의 수출은 규제

가 있다고는 하나 현재의 60%는 쿼터가 없는 상태이다 - 이들을 배경으로 

중국 경제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실질적인 쿼터 프리 시대가 다가온다는 인식으로, 

무언가를 차별화하고, 자랑할 만한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규제는 2005년말 기준으로 보면 수입량의 약 40%에 불과하며, 

60%는 규제가 없으므로 지금은 쿼터가 제약이 되지도 않으며, 권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된다. 각국은 세계의 섬유 무역이 이미 자유화되어 있다

고 생각하고 자기 나라의 강점을 키워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소재 공업의 차별화, 독자적인 가공의 개발, 이들에 연결되는 기술 

개발, 봉제 분야에서도 특정 상품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특수 소재의 봉

제 기술 개발, 가격 경쟁력을 살린 봉제력 강화 등, 기타 여러 가능성은 있

다. 그러나 중국에는 거대한 인구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강점이 있

는 것도 사실이다. 한때 일본,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와 같이, 중

국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오르고, 노동 수급(勞動需給)이 어렵게 되었다고 해

서 섬유, 그 중에서도 봉제 분야의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

다. 

또한 앞으로 많아질 구미로부터의 OEM(주문자 브랜드에 의한 생산)의 통

째로의 주문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고, 상당한 생산 

능력이나 대응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한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쿼터는 없어져도 EU의 여러 주변 관세 동맹국, 또는 미국의 

NAFTA 가맹국, 카리브해 여러 나라, 중미 여러 나라, 사하라 주변 여러 나

라에의 관세면에서의 배려나 특정국에의 우대책(優待策)은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완전한 자유 무역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2009년부터는 무언가 규제하는 큰 쿼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의 셰어(share)는 서서히 상승하여 현재의 일본 같은 상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일본 시장의 섬유 제품에서 중국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대(台)로 될 상태이다. 

 ◎ 섬유 FTA의 추진책 - 1 프로세스에서 2 프로세스로 

다음에 섬유 FTA(自由貿易協定)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한국을 

예로 들어 3가지를 검토해 보겠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 섬유 무역이 자유화되어 가는 상

황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맡아서 추진하여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인데, 역시 

두 나라의 강점은 하이패션(high fashion) 의료(衣料)용 소재, 기능성 소재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소재를 아시아의 봉제국이나 이와 관련

된 나라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일일 것이다. 봉제국에 공급해 주는 소재

가 봉제국에서 제품이 되어, 거대한 시장인 미국이나 EU로 수출하거나 자기 

나라로 제품을 가져갈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EU도 바로 이러

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 분업의 이치에도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FTA 교섭은 곧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현재

는 중단되어 있다. 섬유로 말하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원산지룰(原産地 rule)

이 큰 과제의 하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보통 WTO의 원산지 룰은 

면(綿)에서 실을 뽑고, 실로 직물이나 편포를 짜고, 포로 봉제품이 만들어지

듯이 형태가 크게 바뀌는 1 프로세스(one process)를 거친 곳이 원산지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능 소재 등 차별화품 개발에 뺄 수 없는 염식 



가공 단계가 무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주요국과 계속 상의

하여 염색 가공도 포함한 2 프로세스에 의한 패브릭 포워드(fabric forward)로 

원산지를 합의하였다. 또한 2 프로세스는 한 나라 내에서의 2 프로세스가 아

니라, 아세안 역내(域內)에서의 누적(累積) 2 프로세스로서 “메이드 인 아세

안”을 인정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국과도 이런 방향으로 FTA 체결이 되면 

세계 섬유 무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보다 강화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의 한국 수출 통계와 미국의 수입 통계를 봐도, 이 첫째와 둘째 과제

는 입증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 통계를 보면 2006년 1~6월의 전 섬유 수출이 

65억 달러로 2005년 동기와 비교하면 6.36% 줄고 있으며, 이중에 의료품은 

2005년에 전년보다도 36% 줄어든 다음이지만 2006년 1~6월에는 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도 11.7% 줄고 있다. 미국의 수입 통계에서는 2006년 

1~7월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 섬유가 9억 9천만 달러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36% 줄었고, 직물 기타는 4억 4천 5백만 달러로 1% 증가하였고, 

의료품은 5억 4천 5백만 달러로 11.62% 줄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제 의료품의 대미 수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직물은 전년 

수준이거나 약간 증가하여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일본과 한국의 섬유 무역의 역할은 의료품의 수출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텍

스타일의 안정적 공급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소

재를 봉제하면 원산지국(原産地國) 표시가 바뀌는 현행의 WTO 룰(1 프로세

스)이 아니라, 제직과 염색 가공을 한 나라나, 한 지역에서 한 것을 원산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미드 스트림(mid stream ; 中流)을 강화하게 

되며, 그 나라의 섬유 산업을 강화하게 된다. 

최후의 세 번째 과제는 2006년 7월 하순에 대구의 섬유 산업 관계자가 약 

30명 일본을 방문하고 후꾸이(福井) 산지를 시찰하였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불황에 타개하기 위하여는 구조 개혁, 의

식 개혁을 배경으로 한 경영 개혁이 필요하며, 일본의 후꾸이 산지, 호꾸리

꾸(北陸) 산지의 현상을 참고하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한다. 후꾸이 산지를 

보면 바로 2 프로세스의 중핵지(中核地)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대체로 1프로

세스의 원산지 룰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섬유 산업 관계자도 일본

과 공통된 인식으로 상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 

 


